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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무침이 좋아? 내가 더 좋아?" 꿀맛같은 신혼의 단칸방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아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그렇게 물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파나마모자를 머리에 얹고 이런 

말도 한다. "나, 이뻐?" 

 

지난 23일 저녁 문예회관 대극장에는 모처럼 중년 관람객들이 들어찼다. 배우자를 저 세상으

로 떠나보낸 두 노인이 말년에 찾아든 사랑을 뜨겁게 맞이하는 '늙은 부부 이야기'에 객석은 

초반부터 술렁였다. TV드라마에서 낯익은 사미자와 이호성 두 배우에 대한 친근함도 있었을 

것이다. 관객들은 대사 한마디한마디에 적극적 반응을 드러냈다.  

 

한국연극협회 '올해의 연극'에 뽑혔던 이 작품은 지방 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제주를 찾았다. 몇해전부터 전국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지방 문예회관에서는 연극, 뮤지컬 등 

우수 공연작품을 지역에서 볼 수 있도록 복권기금을 초청 경비에 일부 지원해왔다.  

 

제주도문화진흥본부가 관리하는 제주도문예회관도 매년 4~5회의 우수 공연을 유치하고 있

다. 올해는 지난 4월 뮤지컬 '삼신 할머니와 일곱 아이들'을 무대에 올린 데 이어 이달엔 '늙은 

부부 이야기'를 공연했다. 7월은 뮤지컬 '싱글즈'를, 10월엔 연극 '염쟁이 유씨'를 불러온다. 

지방 관객들로선 작품성에다 흥행이 보장되는 이들 공연을 비교적 저렴한 입장료로 볼 수 있

다는 점에서 반길 일이다. 하지만 도내 공연단체들은 할 말이 있다. 

 

올해 도문화진흥본부가 우수공연 초청에 들이는 예산은 1억5천4백만원. 도비가 1억1천7백여

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넉넉한 비용은 아니다. 예산에 맞추느라 출연진이 비교적 적은 

소극장용 작품을 선택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기왕 문예회관에서 우수 공연을 초청하는 것이라면 제주지역에서 만들어내는 작품

에도 눈길을 돌렸으면 싶다. 특정 단체의 공연을 유치하는 데 부담이 따른다면 제주도에서 매

년 정기적으로 공모하는 무대공연 제작지원 사업과 연계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제주

도의 지원을 받아 제작이 이루어지는 창작 공연중에서 현장 평가를 통해 작품성이나 관객 호

응도가 높은 무대를 문예회관에 초청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도문화진흥본부의 초청공연 목록에 오른 '염쟁이 유씨'는 지방의 배우가 충북 청주에

서 초연한 1인극이다. 2004년 첫 선을 보인 이후 2006년에는 서울 대학로 무대에 올라 관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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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이에 성공했다. 지방의 연극이 서울을 공략한 데 이어 제주처럼 전국을 순회하고 있다. 제

주에선 그런 작품을 만들어내지 못했을까. 눈밝은 사람이 되어 제주섬 안의 '보석'을 찾아나

설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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